
평화기원법요식에 참석한 조창희 종무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문광부장관축사 5월25일 오후1시30분 엔랴쿠지 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교수 혜원스님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학술대회도하고

평화기원법요식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
바시 스님이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일본측대회사

5월26일 히에이잔 엔랴쿠지 근본중당에서 열린 평화기원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불교
대표 자승스님(앞줄 가운데)과 일본불교 대표 미야바시 스님(앞줄 오른쪽)이 법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평화기원법요식가는길 5월26일 평화기원법요식이 끝난 후 엔랴쿠지 근본중당 앞마당에서 양국 불교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韓日불교인사한자리에

“韓日불교 소통₩화합…인류평화에 기여하자”

5월25일 오후6시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
찬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오른쪽)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시 스님이 선물을 교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일불교‘화합’
5월25일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한 한
일 불교계 대표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환영만찬도하고

특집2010년(불기2554년) 6월 2일 수요일 11불교신문 제2627호

지난 5월25일부터 이틀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한

일 불교의 우호증진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자리였다. 대회주제는‘양국 불교를 배우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경복궁 관월당을 한일 불교계의 공동노력에 기반해 환수하는데 힘을 보태

기로 한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

종 총무원장)과 미야바시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등 양국 불교대표 300여명이 참석

한 제31차 한일불교대회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일본 교토=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으로보는제31차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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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지혜로운말씀이가득한공간

불교서적·음반도매

불교서점개설

도서관납품

불교도서전개최

한국불교의미래는선불교인가초기불교인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불교전반에대한탄탄한지식과풍부한상상력으로흥미진진하게써내려간한편의소설같은책

현대한국불교를관통하는두개의흐름, 전통적인선불교와새롭게유행하는남방불교의한판대결! 

한국사회에서선불교는한계에봉착한것인가?  남방불교의득세는일시적유행인가, 아니면한국불

교의미래인가?  보다본질적으로, 한국초기불교주의자들의주장은교리적으로올바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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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사자의서』에의한중음에서의해탈법

다음생을바꾸는49일간의기도
죽어서다음생을받기까지49일동안망자에게는어떤일들이일어나며, 어떻게천도해야망

자를해탈또는좋은곳에태어나게할수있는가?

이책은중음의기간중단계별로어떤일들이일어나고, 그것들의의미는무엇인지, 천도를하

는이들은어떻게기도하고, 망자를어떻게경책해야하는지등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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